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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외출장 결과보고서

구 분 내   역

출장자
소속 해양연구본부 성명 남정호 직급 선임연구위원

소속 해양연구본부 성명 임종서 직급 전문연구원

출장목적
(중복선택 

가능)

 □ 현지조사(현장, 전문가 회의)  □ 국제행사 주최  ☑ 국제행사 참가

 □ 국제회의(정부대표단) 참석  ☑ 세미나, 교육, 훈련  □ 기타 (              )

관련사업
(예산항목)

새만금 주변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관리 연구개발(수탁)

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장기전망 연구 사업(수탁)

출장기간 2023.6.11. ∼ 2023.6.17. 출장지 호주 (골드코스트)

출장일정

일자 방문지 주요업무* 항공편

6.11(일) 인천 → 브리즈번 항공 이동 (남정호) KE407

6.12(월)

인천 → 브리즈번 항공 이동 (임종서) KE407

브리즈번 → 골드코스트
육로 이동 및 한-호주 블루카본 

전문가 워크숍 참석 (남정호)
-

6.13(화) 브리즈번 → 골드코스트 육로 이동 (임종서)

학회 등록 및 연구진 미팅 (공통)
-

6.14(수) 골드코스트 학회 발표 및 참석 -

6.15(목) 골드코스트 학회 발표 및 참석 -

6.16(금) 골드코스트 학회 참석 -

6.17(토)
골드코스트 → 브리즈번 → 

인천 육로 및 항공 이동 KE408

출장성과

 ○ 출장목적 달성 정도

  - 당초 출장계획서에 기술한 출장 중 활동 계획을 이행하여 출장목적 달성

 ○ 주요 성과

  - 블루카본사업단의 선도적 역할 강화 및 블루카본 국제인증 추진 방향 논의

  -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성 연안생태계 국내 유입 대응 및 적응 방안 논의

  - 육상-해양환경 및 생태계 통합적 관리 추진 필요성 및 방안 논의

  - 연안 및 해양생태계 조사, 예측 및 적응･대응 분야 주요 연구 동향 파악

향후계획

 ○ 출장 성과 공유 계획

  - 연구기관 워크숍, 학회에서 관련 내용 공유

 ○ 정책화 등 활용 계획

  - 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 달성에 기여

  -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차단계 및 연관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추진에 활용

참고 등 
특이사항 
(건의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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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참고자료(경비 세부내역)

 1) 적용기준 : KMI 여비규정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중 나등급 적용(오스트레일리아)

 2) 국외출장 공무상 필요에 의해 로밍 신청(공무통화내역 사후 실비정산)

 3) 여행자보험, 현지 차량렌트비, 로밍이용 요금, 제수수료 등 : 실비정산

 4) 현지 회의 개최

   - 남정호 : 3회

   - 임종서 : 2회 

 5) 예산항목 

  - 남정호 : 「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장기전망 연구 사업」(수탁)

  - 임종서 : 「새만금 주변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관리 연구개발 사업」(수탁)

 6) 체재비

출장자
체재비

비고
숙박비 일 비 식  비 소계

남정호
 $160 X 6박 = $960

이내 사후정산
$35 X 7일 = $245

($78 X 7일)-78 = 

$468
$713

식비 3회 차감

(회의비 3식)

임종서
 $160 X 5박 = $800

이내 사후정산
$30 X 6일 = $180

($78 X 6일)-52 = 

$416
$596

식비 2회 차감

(회의비 2식)
합계 $1,309

   * 상급자 동행출장으로 선임연구위원급 식비 및 숙박비 적용 (임종서)

  - 재정정보시스템 내 일비 및 식비 자동 환율 계산 미적용으로 원화 수기 기입 

    * 남정호 - 일비: $245=322,800원 / 식비: $468=616,600원  

       - 환율 : 1$=1,317.56원  (출장일 6.11이 휴일로, 6.12 최초고시 환율적용 / 6.9보다 환율 적음)   

    * 임종서 - 일비: $180=237,100원 / 식비: $416=548,100원 

       - 환율 : 1$=1,317.56원  (출장일 6.12 최초고시 환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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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 √ ))

업무유형
 ☑ 현지조사(현장, 전문가 회의)  □ 국제행사 주최  ☑ 국제행사 참가

 □ 국제회의(정부대표단) 참석  ☑ 세미나, 교육, 훈련  □ 기타 (              )

업무①  6.12.(월) 제1회 한-호주 블루카본 전문가 워크숍 참석

수행계획 

 ▫ 발표3 한국 블루카본 및 탄소중립 정책 방향

  - 한국, 홍콩, 호주의 블루카본 관련 전문가의 블루카본 연구 및 정책 발표

  - 신규 탄소흡수원 인증관련 블루카본사업단의 선도적 역할 강화 및 블루카본 국제인증 추진 

방향 논의

수행결과

 ▫ 한국 블루카본 및 탄소중립 정책 방향 발표 및 토론

 ㅇ (일시 및 장소) 6.12일 오후 2시. 소피텔 회의실

 ㅇ (참석자) 그리피스대학(Griffith University) Shing Yip 교수, 서울대 김종성교수, 군산대 권봉오 

교수, 이종민 박사, E&C 왕순영 소장 등 25명

 ㅇ (발표) 한국 블루카본 연구현황(이종민), 한국의 신규 블루카본 연구(권봉오), 한국의 블루루

카본 및 탄소중립 정책방향(남정호)

 ㅇ (토론) 갯벌 블루카본의 국제 인정 가능성(현단계), 국제 인증을 위한 대책과 방향(장래)

  - 한국의 갯벌은 블루카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이 분명하나 과학연구 

결과의 축적과 국제기구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적 노력 필요

  - 맹그로브와 갯벌을 비교하거나 맹그로브의 탄소흡수 능력을 강조하는 해외 전문가들과는 맹

그로브의 서식환경에 갯벌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맹그로브-갯벌을 연

계하는 공동노력 활성화

업무②  6.13.(화) 맹그로브 생태공원 및 연안완충구역 답사

수행결과

 ▫ 현장답사

 ㅇ 맹그로브 생태공원 답사

  - 기후변화에 따른 맹그로브 서식지의 국내 유입 및 이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측면의 파급효과

와 시사점 파악을 위한 맹그로브 생태공원 현장답사 참석

  - 생태공원 조성 및 유지를 위한 경제적 재화 투입과 생태공원이 시민사회에 제공하는 비경제

적 가치의 조화 및 균형을 위한 시사점 파악

 ㅇ 연안완충구역 답사

  - 연안도시의 회복탄력성 및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안육역의 관리방안 모색을 

위한 연안완충구역 현장답사 참석

  - 연안완충구역 조성 및 유지와 연안정비 및 해안선 유지를 위한 경제적 재화 투입 간의 중장

기적 효과성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시사점 파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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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 √ ))

업무③  6.14.(수) EcoSummit Congress 발표 및 주요 세션 참석

수행계획

 ▫ Coastal marine habitats 및 포스터 세션 발표

  - Coastal marine habitats 세션: 구두발표(남정호)

발표명: Will South Korea have mangrove forests under accelerated climate change?

  - 포스터 세션: 포스터발표(임종서)

발표명: Paradoxical ripple effect of geopolitics and natural hazards-driven land cover 

change on coastal wetlands in North Korea

 ▫ 주요 세션 참석 및 연구 동향 파악

  - (오전) Climate change impacts to ecosystem services and potential management responses

  - (오후) Restoring marine, coastal and estuary ecosystems for a sustainable future

수행결과

 ▫ Coastal marine habitats 세션 발표

 ㅇ Will South Korea Have Mangroves Forests under Accelerated Climate Change?

  -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해 생태계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파급효과를 제공하

는 서식지의 경우 관리가능한 수준에서의 mitigation 방안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
  - 전구모델과 RCP8.5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수온, 기온 예측(projection)

  - 장래 수온, 기온 변화에 따라 망그로브 국내 서식가능 시기 예측

  -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연안생태계 변화에 따른 생태계서비스(편익) 변화 추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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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 √ 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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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 √ ))

 ▫ 주요 세션 참석 및 연구 동향 파악

 ㅇ P1 - The Future of our oceans - stewardship and sustainability in a time of Great 

acceleration

  - 해양의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하는 “심각한 가속화”가 생태계 및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효

과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, 기존 인류사회의 vicious cycle을 대체할 수 있는 virtuous 

cycle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소개

  - 과학자 중심의 연구 및 red herrings를 벗어나 일반인과 사회 전체가 동행하는 real 

stewardship의 정착을 촉구하고, 대표적인 사례인 호주의 State of Environment를 소개함. 

또한, 중장기적 well-being 추구가 지속가능성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임을 상기함.

 ㅇ P2 - Can we shift our governance systems to support, rather than destroy. the living 

world?

  - 직전 발표와 연계하여, 기존 인류사회의 주된 가치관과 법제도, 그리고 이들의 근간인 의사

결정 체계(governance)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자연중심적, 지엽적(local) 거버넌스 체계로

의 전환 필요성을 촉구

  - Pizza dilemma를 예로 들어, 사회적으로 형성된 가치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결정권을 부여하

거나 잔여 편익을 제공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

 ㅇ S5 - Advancing marine reef restoration by linking science & industry

  - 연안복원이 중･장기적으로 효율적･효과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연구가 현실에서 

실천가능한 형태로 나아가야 함. 특히 기업(시장)과 연계할 수 있어야하며, 이를 실현하기 위

한 대표적인 원칙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

  - (1)대규모화를 추구: 소규모 사례연구가 아닌, 대규모 인력과 장비의 투입을 전제로 설계

(2)거시적 경관조성: 인공어초 및 구조물 투입이 아닌 대규모로 자연친화적 인프라를 조성

(3)생태적 관점: 환경만 조성하는 것이 아닌, 생물이 서식하고 번식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

(4)자기지속가능성 지원: 일시적인 조작이 아닌 장기적으로 생태계 스스로 유지하도록 기여

(5)지속성 확보: 단기적인 연구 중심의 예산 편성이 아닌 장기적인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

 ㅇ S5 - Can MPAs enhance the benefits of kelp restoration for coastal communities?

  - 해양생태계 복원은 생태계서비스 등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합지 탐색을 전제해야 함.

  - 적합지 탐색 시 예쌍 편익의 추정은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 관리방안에 따라 상이하므로, 관

리수단별 예상 편익을 정교하게 추정할 필요가 있음. 이 연구는 사례를 통해 생태계 복원 및 

절대보호구역 지정의 효과를 조사

  - 연구 결과, 주요 생물군의 개체량 및 종다양성이 증가하였으나 어업생산량은 감소하는 등 생

태계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복합적임. 또한 기존에 건강성(생물다양성)이 높은 생태계는 

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편익 수준이 감소함. 이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반드시 효과적인 관리수

단은 아니며 공간분석 등을 통한 관리수단별 적합지 선정이 중요함을 방증함

 ㅇ S11 - Using eReefs to determine how the Great Barrier Reef is being impacted by 

anthropogenic stressors and how to manage them

  - 호주 대보초연안 관리를 목적으로 대기-육상-해양의 다양한 항목별 데이터와 모듈을 결합한 

예측모델인 eReefs의 개발 및 고도화 성과를 소개

  - 특히 대보초 연안의 수질관리를 위해 모델의 공간해상도 및 신뢰도에 큰 진전이 있었으며, 

이를 토대로 다양한 환경･인위적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수질변화 모의를 수행하여 적정한 

관리방안을 도출

  - 데이터 통합적 모델링을 통해 위성영상 등 일부 데이터에 포함된 결측치를 보완하여 클로로

필 농도 등 필요한 정보를 연속적인 수치로 산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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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 √ ))

업무④  6.15.(목) EcoSummit Congress 발표 및 주요 세션 참석

수행계획

 ▫ 포스터 세션 발표

  - 포스터 세션: 포스터발표(임종서)

발표명: Paradoxical ripple effect of geopolitics and natural hazards-driven land cover 

change on coastal wetlands in North Korea

 ▫ 주요 세션 참석 및 연구 동향 파악

  - (오전) Ecosystem services

Aboriginal rights and land use

  - (오후) Integrating socio-economics and ecology

Sustainability and resilience

Climate change and coastal cities

Nature-based coastal defence: developing the knowledge needed for wider 

implement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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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 √ ))

수행결과

 ▫ 포스터 세션 발표

 ㅇ Paradoxical ripple effect of geopolitics and natural hazards-driven land cover change on 

coastal wetlands in North Korea

  - 고난의행군(1990~2010) 시기 북한 육상지역의 식생황폐화 및 토양침식 증가가 연안생태계에 

미친 영향을 사례로 육상-해양생태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환기

  -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육상부 산림황폐화(NDVI), 토양침식 및 연안해역 유입(SSC), 연안생태계 

영향(갯벌 분포) 등 3종의 지표에 대한 장기적(1980년대~2010년대) 시공간 분석을 수행

  - 북한의 육상생태계 손실에 따른 연안생태계 증대를 토지피복 인공화, 하구둑 조성 및 해안선 

고정 등으로 인해 조간대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연안생태계와 대조하여 

시사점을 제시

 ▫ 주요 세션 참석 및 연구 동향 파악

 ㅇ P4 - Natural prosperity, wellbeing and the universal value of nature

  - 시장 또는 자본중심적 관점에서 자연중심적 관점으로의 전환이 경제학적 가치관과 괴리되지 

않도록, 자연-환경-생태계를 경제학적 가치관에 포괄할 수 있는 관점의 필요성을 역설. 이를 

위해 국가와 지역 및 민족에 무관하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통된 가치가 필요.

  - Natural prosperity와 planetary awareness의 확산을 위해 지속가능한 well-being과의 연결성

을 공고히 하고, 시민사회로의 확산에 힘써야 함.

 ㅇ S24 - A quantitative measure of ‘social license to operate’

  - 해양공간의 이용에 필요하며, 정부나 국가로부터 얻는 허가권과 분리된 사회적 허가(social 

license), 즉 수용 수준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틀과 방법론을 제시

  - 사회적 허가의 충족요건은 (1)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참여자간의 합의 또는 상

충 수준과 (2)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한 평균적인 의견임. 이를 부채꼴 형태의 다이어그램으로 

표현할 수 있는데, 부채꼴의 세로축은 참여자의 합의 수준, 가로축은 평균 의견을 의미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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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 √ ))
  - 부채꼴을 대략적으로 구역화하는 경우 중심축에서 가까운 부분은 합의 수준이 낮아 유의미

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, 부채꼴 바깥 부분 중 우측의 경우 합의 

수준과 평균 의견 모두 특정 이용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‘사회적 합의에 도달한’ 영역으로써 

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.

 ㅇ S38 - Value of blue and green space for our mental and physical health and wellbeing: 

Drawing on the First Nations Social and Emotional Well-being (SEWB) framework

  - 시민의 정신건강 및 복지 향상 필요성과 결합하여 블루 및 그린 스페이스 유치 방안을 모색

  - 호주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심각하며, 이는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

치고 있음. 역설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소실되었거나, 소실될 것으로 우려되는 블루 및 그

린 스페이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.

  - 따라서 현 시점에서 블루 및 그린스페이스의 조성은 과거와 달리 환경･생태계 복원에만 그 

효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, 복지 및 웰빙과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으며, 사회적 수요와 인식의 

변화에 발맞춰 블루 및 그린스페이스 확충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 ㅇ S38 - Climate change, coastal erosion, and beachfront developments: planning for 

community resilience

  - 인구의 85%가 연안(해안선 50km 이내)에 거주하는 호주는 약 50년 뒤에 해수면 변화에 따

른 피해 저감 및 적응에 소요될 국가 재정 지출이 약 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계

  - 이 연구는 Wamberal Beach를 대상으로 학계의 과학적 예측 및 대응방안의 우선순위 설정

이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현상을 지적하고 변환을 촉구하는 것에 목적을 둠. 연구지역은 

1978년 이후 지속적인 침식피해에 대한 비용효율적 적응 대책이 해안선 및 배후지 후퇴로 

평가하였으나, 현재까지 연안지역의 개발 및 인공호안의 건설은 반복되고 있음

  - 장기적으로 연안역의 탄력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변화 촉구는 연안에 거주함으로써 경관을 

누리는 것에 대한 대중의 관념에 대한 전환을 동반해야 함. 이는 양빈 및 호안 조성이 결과

적으로  연안생태계의 파괴를 야기하므로, 해안선 고정을 위한 연안거주민의 사적이익 추구

를 과거 모피의 소비와 같은 윤리 및 도덕적 문제제기와 유사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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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 √ ))
업무⑤  6.16.(금) EcoSummit Congress 주요 세션 참석

수행계획

 ▫ 주요 세션 참석 및 연구 동향 파악

  - (오전) Ecosystem health

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of cities

  - (오후)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of cities

Environmental policies and framework

Disturbance ecology & Ecological complexity

수행결과

 ㅇ P6 - Societal therapy for a sustainable wellbeing future

  - 오늘날은 인간과 생태계의 조화 및 이를 토대로 인류문명의 지속을 지향하는 유사한 개념과 

학문적 접근이 분절된 상태로 포화됨. 따라서 이러한 분절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

지향점(vision)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. 이 강연은 전술한 문제제기를 통해 새로운 지향점 제

시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함.

 ㅇ S46 - Spatial and temporal assessment of floodplain vegetation response to floods

  - 연안에 위치한 범람원의 기후 및 수문환경 변화에 따른 식생생태계 반응을 정량적으로 조사

  - 위성영상의 시계열 분석에 기초한 이 연구는 서식지를 수몰지와 비수몰지로 구분하고 식생

의 광합성 및 생장주기 등을 분석하였는데, 향후 우리나라 염습지 또는 갯벌에 적용할 경우 

소조기와 대조기 또는 해수면 상승과 연관지어 서식지 환경을 분류하고, 생지화학적 분석 

또는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여 연안관리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 ㅇ S46 - An assessment of future collapse risk for Finnish aapa mire wetlands under the 

Red List of Ecosystems protocol

  - 핀란드 연안에 위치한 소택지(peat)를 사례로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지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

평가함.

  - 직전 발표와 연계하여 기후변화 등과 연관된 서식지 변화를 정량화하는 방법론 개발 및 활

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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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 √ ))
업무⑥  업무 협의(3회)

수행계획

 ▫ NbS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방향 : 6.13일

 ▫ 기후변화에 따른 망그로브 서식지 확산 및 연안관리 시사점 : 6.14일

 ▫ 육상기인 퇴적물 공급의 하구역 및 연안습지 관리 시사점 논의 : 6.16일

수행결과

 ㅇ NbS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방향

    - 일시 및 장소 : 6.13일 오전 10시~오후 3시(사구지역 및 망그로브 지역)

    - 참석자 : 남정호, 권봉오(군산대), 김종성(서울대), 이종민(서울대)

    - 주요 회의 내용

      • 자연기반 해법이 기후변화 대응(탄소중립 및 자연재해 대응), 연안경제 활성화(생태관광)

에 기여한다는 것을 국제사회는 인식하고, 이에 대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정책을 개발, 

실행 중

      • 이번 2023 Ecosummit도 이를 반영하듯이 NbS 관련 연구발표가 주를 이루고 있고, 전

체 세션회의에서도 이 개념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 등을 다루었음.

      • 우리나라에서 NbS 개념은 아직 정책목표 또는 법률에 기반한 사업으로 설정되거나 수

행되고 있지 않지만, 블루카본 정책, 탄소중립 정책에서 부분적으로 반영되었음.

      • 현안은 NbS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제 형성단계에 있다는 것이고, 이를 제도적으로 뒷

받침할 법제도 정비 수준, 사업예산 확보 수준이 높지 않다는데 있음.

      • 장기적으로 NbS의 효과성과 효용성을 연구를 통해 입증하고, 이를 활용하여 국민과 주

요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

ㅇ 기후변화에 따른 망그로브 서식지 확산에 따른 대응 시사점

    - 일시 및 장소 : 6.14일 오후 4:30~6:00, 골드코스트 컨벤션 센터

    - 참석자 : 남정호, 임종서, 김성은(아라), 왕순영(E&C), 권봉오(군산대), 김종성(서울대), 이종

민(서울대), 손수진(선도) 등 20여명

    - 주요 회의 내용

      • 2018년 보고서와 2021년 보고서를 비교한 결과, 기후변화속도가 10년 더 빨라지고 있는 

것으로 나타났음.

      • 2021년 보고서에 사용한 CMIP 모델 이전 버전과 RCP를 활용한 모델에 따르면 우리나

라에 망그로브는 빠르면 2040년에 서식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음. RCP를 대체하여 

SSP를 활용하고, 2021년 보고서의 더 빨라진 기후변화 속도를 반영할 경우 우리나라의 

망그로브 서식가능 환경은 2040년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.

      • 현단계 NbS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만, 기후변화 예측모델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

생태계변화를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상태임.

      • 특히 외래종 유입(자연적, 인위적)에 따른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대응 정책의 변화도 필

요한바, 외래종을 유해종으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외래종 유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과

학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거나 정책전환이 필요함

        ex) 갯끈풀

      • 또한 현재 기업 중심으로 NbS, 블루카본 등에 대한 식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이 진행중

이지만, 망그로브의 식재 기술 전문가가 전무한 바,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

양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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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업무내용 (계획( ), 결과( √ ))
 ▫ 육상기인 퇴적물 공급의 하구역 및 연안습지 관리 시사점 

    - 일시 및 장소 : 6.16일 오후 4:30~6:00, 골드코스트 컨벤션 센터

    - 참석자 : 남정호, 임종서, 황철희(MEI), 왕순영(E&C), 장갑수(사수카툰대), 김종성(서울대), 이

정현(서울대), 권봉오(군산대), 손수진(선도) 등 20여명

    - 주요 회의 내용

      • 국내 17개 국가하천 중 자연형 하천을 유지하고 있는 하천은 섬진강, 형산강, 태화강 등 

일부에 불과하고, 대부분 인공구조물에 의해 하천과 해양이 단절된 상태로 유지

      • 해양-하천의 생태적 연결성이 자연형 하구에 비해 높지 않고, 일방향으로만 영향을 주는 

인공구조물 설치 하구에 대한 관리는 육상개발의 진행,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변화의 

영향을 고려하여야 함.

      • 2019년에 새만금 연안해역에서 발생한 뻘꼽현상은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와 육상

퇴적물의 공급, 수온상승에 따른 플랑크톤 대번식과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. 뻘꼽

으로 인해 조업활동이 불가하여 어민 피해가 발생한 것도 고려해야 할 요소임

      • 따라서 향후 하구역 관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육상퇴적물의 유입과 하구역의 해양환경

변화, 수산업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. 

      • 한편, 낙동강의 하구역 부분 개방에 따라 육상기인 퇴적물 공급양상이 달라지고 이에 따

라 낙동강 하구역의 자연지형(등애, 모래톱)의 변화도 예상되는바, 연안습지관리도 육상

기인 퇴적물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LOICZ(Land-Ocean Interaction in Coasta 

Zone) 틀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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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첨 1] 제1회 한-호주 블루카본 전문가 워크숍 참석 요청 공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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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첨 2] EcoSummit Congress Program(일자별 세션 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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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첨 2] EcoSummit Congress Program(일자별 세션 구성) - 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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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첨 2] EcoSummit Congress Program(일자별 세션 구성) - 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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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첨 2] EcoSummit Congress Program(일자별 세션 구성) - 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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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첨 3] EcoSummit Congress 발표 초록 (남정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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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첨 4] EcoSummit Congress 발표 초록 (임종서)


